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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 의 삶의 질 정도와 노후 비를 살펴보고 직장생활, 노후 비, 

삶의 질 간의 실증 인 계를 악하여 직장생활을 하는 베이비부머 세 의 삶의 질에 노후 비가 어떤 매개효과를 가지는

가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상은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 (1955년

-1963년) 204명을 상으로 2012년 9월 22일∼9월 30일의 기간 동안 설문지를 통해 면  조사하 다. 심 변수들 간의 연구

모형을 SPSS 15.0을 이용하여 일반 인 특성과 향력 검증을 한 후, Amos 7.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매개효

과 검증을 하 다. 연구결과, 창원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 에 있어서 직장생활 즉 직무에 한 만족도와 

직장생활을 통한 사회  교류 정도가 삶의 질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들의 노후에 한 비는 삶의 질에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level of retirement preparation and quality of life an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work, retirement preparation and quality of life in the baby boomer generation.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04 people in the baby boomer generation in Changwon city, Gyeongsangnam-do. Results:
Work affected the quality of life in the Changwon city baby boomer generation through job satisfaction and social 
interaction in the workplace. Retirement preparation through the workplace also appeared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work(satisfaction and social network) can affect the
quality of life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Furthermore, the retirement preparation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has a partial mediation effect on the overall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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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 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그 기간이 매우 빠르다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고령화 사회에 한 극

인 비와 책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함을 뜻하기도 

한다. 특히 미래 고령자가 될 뉴실버 세 인 베이비부머 

세 는 상 으로 더 길어진 생애 주기인 노년기에 안

정 으로 생활하기 해서는 사회보장제도나 일차  책

임을 가진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  부조만으로는 불충분

한 실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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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쟁 이후 출산율 상승으로 범 하게 출 한 

베이비부머 세 는 1955년부터 1963년 에 재 약 732

만 5천명으로 체 인구의 15.2%를 차지하는 거 한 인

구집단이다. 쟁 후 어려운 경제 사정에서도 교육에 열

의를 불태워 고등교육을 마친 세 이고 민주화 운동을 

통해 우리나라 민주화를 해 앞섰고, 과도한 입시경쟁

과 실업문제, 주택문제 등 인구의 격한 증가로 인하여 

겪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극 이고 진취 인 성향을 

지닌 세 라 할 수 있다. 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추 지만 IMF와 로벌 경제 기를 겪으며 조기은퇴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노후생활 비에 한 걱정이 가장 

큰 세 이기도 하다. 이 세 의 생활수 의 향상과 기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인구 고령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임은 분명한 일이다[3].

베이비부머의 노후 비에 한 필요성은 경제  차원

에서만 논의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못지않게 노년기의 

길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에 한 심 역시 증

가하고 있다. 베이비부머가 보내게 될 노년기는 이  세

 노년의 삶과 여러 모로 다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

후 시간을 어떻게 꾸려나가느냐에 따라 노년의 반 인 

삶의 질이 정해진다고 볼 때, 베이비부머가 인생 후반기

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한 문제는 개인  차원뿐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도 다루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

나 우리 사회에 노년기에 한 모델이 부재하고 개인  

차원에서 비하는 것이 거의 부이기 때문에 노후의 

삶을 구체 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비할 것인가에 한 

방안 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재 국가는 최 보장을 하고 있지만 이 세 는 좀 더 

나은 풍요로운 노후를 맞으려는 욕구가 더 강해 개인

인 차원에서 노후 비를 해 나가는 것이 노후에 찾아올 

수 있는 노인의 빈곤, 질병, 수입의 감소, 역할상실, 고립

이나 소외감에 비하는 안정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하고 있다. 다양하게 견되는 노후생활의 문제들을 의

식하게 되면서 베이비부머 세 는 노인이 되기 부터 

노후생활에 한 비를 미리 하는 추세이다. 만약 미리 

노후생활에 한 비를 충분하게 하지 못한다면, 안정

된 노후생활을 기 할 수 없고, 노년기에 경제 ·심리 ·

사회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1,2].

베이비부머의 노후 비 실태  의식을 조사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들의 노후에 한 비의식은 높

은 편이지만 구체 인 비는 미흡한 편이다. 를 들어, 

2012년 베이비부머에 한 2차년도 패  조사에 의하면, 

조사 상자의 69.1%는 은퇴 후와 노후에 해 생각하고 

있지만, 그에 한 비는 하지 못하고 있다. 노후 비의 

역을 구체 으로 나 어 살펴볼 경우, 베이비부머는 

다른 세 에 비해 경제와 건강 역의 노후 비는 평균

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여가와 사회참여에 한 노후

비는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노후 비는 특히 연

령, 성별, 학력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노후 비

에도 양극화 상이 발견되고 있다. 노후생활에 한 인

식  시장경제의 변화로 인해 본인 스스로 노후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상황을 반 하듯, 베이비부머의 은퇴는 

지속 으로 진행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완  은퇴한 베

이비부머는 4.7%이며, 많은 베이비부머들은 원 직장에서 

은퇴한 뒤에도 재취업, 창업 등 일자리를 이어가도 있는 

것이다[5]. 

이런 시 에서 베이비부머 세 의 직장생활과 삶의 

질의 에서 노후생활에 한 비가 어떤 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는 연구는 노인복지 발 의 요한 과제이

다. 최근 베이비부머 세 의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는 있으나 마지막 직장생활 만족도가 그들의 삶

에 미치는 향이나 노후 비에 따른 삶의 질을 살펴보

는 경상남도 창원지역에서의 연구는 무하다. 

1.2 연구의 목적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직장생활

을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 의 삶의 질 정도와 노후

비에 따른 삶의 질 정도를 살펴보고 직장생활, 노후 비, 

삶의 질 간의 계를 악하여 직장생활과 삶의 질 계

에서 노후 비가 어떤 매개효과를 가지는지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베이비부머 세대

베이비붐은 어떤 시기에 출생하는 아이의 수가 폭증

하는 상으로 이 시기에 태어난 출생 코호트를 ‘베이비

부머'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부머는 1955년에

서 1963년에 태어난 세 로 우리나라 체 인구의 

14.6%(2010년)를 차지하고 있는 거 한 인구집단이다.

사회 속에서 일종의 계층으로 나타나는 ‘세 ’라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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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은 가계 계승의 원리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 세 를 나

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비슷

한 나이의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는 동기집단을 나타내는 

경우, 청소년이나 학생의 세 처럼 생애주기에서 어느 

단계에 이르러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경우, 역사에서 특

정한 경험들을 함께 격은 사람들을 묶은 경우에 세 라

는 단어로 표 하고 있다[5,6]. 

미국과 일본의 세  구분에 의하면, 일반 으로 베이

비부머 세 는 2차 세계  이후에 출생률이 격하게 

상승하게 된 시기인 1946년과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이

들을 말하고 있으며, 이 때 태어난 세 들의 인구규모는 

1995년 기  77,587천 명으로 그 비율이 19.5%에 달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베이비부머 시기는 1947년도에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때 태어난 인구의 숫자는 29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이후 3년간 연평균 출생 숫자는 

270만 명(평균 출생률 33.8%) 수 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 는 한국 쟁이 발생하게 된 향

으로 인하여 서구에 비해 10년 늦게 나타나게 된 베이비

부머는 1957년 한해만 해도 1941년의 신생아 수에 비하

여 2배에 달하는 아기가 태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다[9]. 

재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신체  능력과 건강상태를 

차로 상실하는 집단인 노년기에 서서히 다가가고 있으

며, 생의 반기부터 되어 온 경험의 향으로 건강

수 의 편차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인 년기를 맞이

하고 있다.

2.2 노후와 노후준비

노후에 한 개념은 1986년 미국의 노년학회 연례회

의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나[23],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후반부터 주목받기 시작하여 련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 고 성공  노후의 개념과 인식, 척도 개발 등의 

연구[2,5]들이 이루어져 왔다. 성공  노후에 한 개념은 

그동안 노년학 분야의 요한 연구 주체가 되어왔지만, 

이 개념에 한 합의된 정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성공  

노후는 때로는 생활만족도, 삶의 만족도와 같은 개념으

로 연구되어 오기도 하 다[3,17,22,24].

특히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 는 일반 으로 재의 

직업상태를 신해  수 있는 노후에 한 사회 , 개인

 비가 부족하다. 노후생활보장의 주요 요인인 퇴직

  연 제도등 경제  비가 미흡하고, 더욱이 고용

상태에서 노후생활을 비할 수 있는 경제  시간  여

유가 제한되어 있어 노후생활이 측 불가능한 두려움의 

시간으로 인식되고 있다[8]. 노후 비란 자신의 복지에 

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응에 따른 자원의 소비가 요

구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개인이 기울이는 문제해결

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노화불안에 한 인지와 

그에 따른 문제해결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다. 

노후 비와 련된 기존의 연구[1,6,13]에서 노후 비

를 신체 , 경제   사회  노후 비로 구분하 다. 신

체  노후 비에 한 연구로 Rowe,  Kahn(1997)은 성

공 인 노화를 해서는 질병을 피해가는 것이 가장 우

선 인 요소라고 하 고[25], Cha, Han(2003)은 성인 

반기부터 된 경험의 향으로 노년기까지 개인 간의 

건강수  편차를 더욱 크게 만드는 시기가 년기라고 

하면서 신체  노후 비를 년기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

하 다[21]. 경제  노후 비는 노년기에 갖추어야 할 경

제  수 에 한 합리 이고 실 가능한 단에 따라 

노후자산을 마련하고, 경제  독립성을 확보하기 해 

비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Kang(2005)의 연구에서는 직

장에서의 지 상승과 더불어 경제  지 가 상승하는 

년기부터 노후를 한 경제  비를 해야 한다고 언

하 다[1]. 한편 사회  계가 활발한 사람들도 노년기

에 들어서면서 역할상실을 경험하게 되고, 노년기의 역

할상실은 삶의 질에 결정 인 향을 미치므로 정서 으

로 의지할 수 있는 가족, 친구와의 계를 굳건히 하거나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활동을 많이 하는 등 사회  

역에서의 노후 비도 필요하다[13,14].

노후에 한 문제는 개인, 가족, 국가가 함께 비해야 

하지만 재 우리나라 년기 성인들은 가족이나 국가의 

지원에 의지하기 보다는 스스로 노후 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다. 지 까지의 노인부양에 한 생각은 

자녀가 책임지는 것이 부분이었지만 핵가족화 상으

로 이러한 상은 차 어들고 있으며, 이들 스스로가 

신체  변화나 생활양식의 변화를 이해하고 자신이 노년

에 변화될 것으로 상되는 부분을 미리 비해야 노년

기 삶의 질을 정 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듯 노후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 을 극복하기 

해서는 년기부터 부부가 함께 신체 인 리와 아울러 

취업이나 창업, 취미활동, 사회 사활동, 여가활동 등 스

스로 최선을 다해 노후에 한 비를 해야 한다는 연구

가 많은 편이다. 

노후 비에 한 연구는 노후문제가 사회 인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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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시기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부머세 를 심

으로 한 년층의 본격 인 은퇴가 상되면서 이에 

한 논의와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노후 비는 은퇴 이

후의 노년기를 비하여 주로 경제 인 측면과 신체  

정신 인 건강, 심리·정서  측면, 사회  교류의 유지 측

면 등에 한 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Kim(19812)

이 이러한 노후 비를 노인부양 서비스의 에서 연구

한 이래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경향을 따르고 있다. 즉, 

노인복지 인 측면에서 노후 비를 사회 , 국가  지원

과 서비스의 부족에서 그 문제 을 찾았고, 이를 보완하

기 하여 개인이 스스로 그 해결책을 분비해야 한다는 

개념이 찾아야 한다는 개념이 주된 이론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 다[7]. 

노후 비에 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신체  

비, 경제  비, 정서  비[10], 신체  비, 경제  

비, 정서  비, 여가 비[19], 생활 책, 경제 책, 주

거환경 책, 취업 책[20], 경제  차원, 심리  차원, 사

회  차원, 신체  차원[12]등 다양한 차원에서 설명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직장생활이 삶의 질에 미치는 

계에서 노후 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노

후 비를 구체 으로 신체  노후 비, 심리  노후 비, 

경제  노후 비, 사회  노후 비가 어떤 매개 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

는 베이비부머 세 (1955년-1963년) 250명을 상으로 

2012년 9월 22일∼9월 30일까지 설문지를 통한 면 조사

를 하 다. 연구목 과 차에 해 설명을 듣고 연구 참

여에 동의한 상자를 심으로 하 으며, 응답이 미비

하거나 하지 않은 46부를 제외한 204부를 최종 분석

하 다. 

연구 상자의 일반  특징은 Table 1과 같다.

일반 인 특성으로 남성 45.6%(93명), 여성 54.4%(111

명)로 여성이 더 많았고, 최종학력은 고졸미만이 3.9%(8

명), 고졸이 39.7%(81명), 졸이상이 56.4%(115명)로 

졸이상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

만이 2.5%(5명), 100~200만원은 8.8%(18명), 200~300만원

은 16.2%(33명), 300만원 이상은 72.5%(148명)로 300만

원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경제수 은 상이 4.4%(9명), 

이 71.1%(145명), 하가 24.5%(50명)로 간정도가 가

장 많이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 N(%)

gender
Male 93(45.6)

Female 111(54.4)

Educational 

Level

≤Middle 8(3.9)

High 81(39.7)

≥College 115(56.4)

Income

≤100 5(2.5)

100~200 18(8.8)

200~300 33(16.2)

≥300 148(72.5)

Economic 

Level

High 9(4.4)

Middle 145(71.1)

Low 50(24.5)

3.2 연구 도구

3.2.1 노후준비

본 연구에서의 노후 비문항은 Lee(2010)가 개발한 

것으로 경제  차원, 심리  차원, 신체  차원, 사회  

차원으로 총 36문항으로 측정하 다. 각 문항은 Likert 

방식의 5  척도이다. 

Lee(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경제  비 

.70, 심리  비 .78, 신체  비 .65, 사회  비 .69이

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경제  비 

.76, 심리  비 .74, 신체  비 .73, 사회  비 .75이

었다.  

3.2.2 직장생활

직장생활은 Suh(2012)이 사용한 도구로, 직장  직무

에 한 만족도와 직장생활을 통한 사회  교류 정도를 

나타내는 10문항으로 측정하 다. Suh(201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직장  직장  직무에 한 만

족도 .89, 사회  교류 정도 .73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

도 Cronbach's α는 직장  직무에 한 만족도 .86, 사회

 교류 정도 .6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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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삶의 질

삶의 질이란 개인의 복지와 삶의 만족에 한 평가로 

볼 수 있으므로 삶의 질 측정으로 Campbell(1981)의 주

인 삶의 질 척도(Index of Well-Being)를 사용하

다. 주 인 삶의 질 척도는 8문항이며 최근의 삶에 

한 정 , 부정 인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Campbell(1981)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6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도 .96이었다. 

3.3 연구 모형

각 변인간의 인과  계를 알아보기 하여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Aged preparation

↗ ↘

Working Life → Quality of Life

[Fig. 1] Study model

3.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은 SPSS 15.0을 이용하

여 일반 인 특성과 향력 검증을 한 후, 매개효과 검증

은 Amos 7.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

하 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측정모델(measurement 

model)과 이론모델(structural model)을 동시에 고려하

고, 측정변수의 측정오차를 포함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

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정확한 경로분석으로 효과

를 살펴보기 해 측정오차를 고려한 구조방정식 모형이 

합하다고 본다. 

4. 연구 결과

4.1 측정도구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에 한 기술 통계치는 Table 

2와 같다. 각 역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경제  노후

비의 평균은 3.54, 심리  노후 비의 평균은 3.64, 신

체  노후 비의 평균은 3.45, 사회  노후 비의 평균은 

3.49, 체 노후 비는 3.49로 나타났다. 직장생활정도의 

평균은 3.78로 나타났으며, 삶의 질의 평균은 3.59로 나타

났다.

[Table 2] The descriptive ststistics of variables(n=204)
Variable M SD N

Economic preparation 3.53 0.59 204

psychological preparation 3.64 0.54 204

physical preparation 3.45 0.53 204

Social preparation 3.49 0.56 204

Total Aged preparation 3.49 0.59 204

Working life 3.78 0.64 204

Quality of life 3.59 0.72 204

4.2 직장생활이 삶에 미치는 영향 검증 

직장생활이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단순회귀분석을 한 결과, 직장생활에 한 회귀계수는 

정의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유의 이므로(t=4.167, 

p=.000) 직장생활은 삶의 질에 향을 미치며 특히 회귀

계수가 정의 값을 가지므로 직장생활정도에 따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3] Working life and Quality of life Regression 
analysi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B

Std. 

Error Beta

(Const

ant)
2.320 .300  7.734 .000

Work .327 .079 .282 4.167 .000

Dependent Variable: Quality

4.3 노후준비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

Fig. 1의 연구모형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모형은 포화모형(saturated model)으로 자유도 (df)=1, 

GFI=1.0을 가진다.

4.3.1 경제적 노후준비의 매개효과

Work

.08

Quality

.00

economic

.28

.03 -.04

e2

e3

[Fig. 2] Path analysis mode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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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conomic aged preparation mediation effect

Variable Est. S.E. C.R. P

economic ← Work .044 .115 .381 .703

Quality ← Work .330 .079 4.199 ***

Quality ← economic -.027 .048 -.562 .574

***p＜.05 

Fig. 2와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이비부머 세

는 직장생활과 삶의 질의 계에 있어서 경제  노후

비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직장생

활과 삶의 질의 직 효과는 .283, 간 효과는 -.001, 총효

과는 .282로 나타났다. 직장생활과 삶의 질이 더 큰 효과

를 가지는데 재무 련 교육과 비가 부족하고 양육과 

부양에 한 비용이 많은 세 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4.3.2 심리적 노후준비의 매개효과

3.76, .47

Work

1.28

Quality

2.31

psychological

.18

.34 .45

0, .48

e2
1

0, .49

e3

1

[Fig. 3] Path analysis model(2)

[Table 5] Psychological aged preparation mediation 
effect

Variable Est. S.E. C.R. P

psychological ← Work .337 .070 4.775 ***

Quality ← Work .180 .076 2.382 ***

Quality ← psychological .448 .072 6.268 ***

***p＜.05

Fig. 3과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이비부머 세

는 직장생활과 삶의 질의 계에 있어서 심리  노후

비가 부분 매개효과(C.R.=2.382,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직장생활과 삶의 질의 직 효과는 .155, 

간 효과는 .130, 총효과는 .285로 나타났다. 증가되는 연

령과 자녀와 련된 변인들이 나타나면서 심리 인 노후

비는 미리 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4.3.3 신체적 노후준비의 매개효과

Work

.13

Quality

.11

physical

.21

.33 .24

e2

e3

[Fig. 4] Path analysis model(3)

[Table 6] physical aged preparation mediation effect

Variable Est. S.E. C.R. P

physical ← Work .290 .059 4.938 ***

Quality ← Work .242 .081 3.001 ***

Quality ← physical .313 .091 3.445 ***

***p＜.05

Fig. 4와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이비부머 세

는 직장생활과 삶의 질의 계에 있어서 신체  노후

비가 부분 매개효과(C.R.=3.001,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직장생활과 삶의 질의 직 효과는 .208, 

간 효과는 .078, 총효과는 .286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세 는 건강과 질환이 만성 인 습 과 련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신체  노후 비가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4.3.4 사회적 노후준비의 매개효과

Work

.12

Quality

.08

social

.22

.29 .21

e2

e3

[Fig. 5] Path analysis model(4)

[Table 7] social aged preparation mediation effect

Variable Est. S.E. C.R. P

social ← Work .303 .070 4.325 ***

Quality ← Work .261 .080 3.255 ***

Quality ← social .230 .077 2.986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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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와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이비부머 세

는 직장생활과 삶의 질의 계에 있어서 사회  노후

비가 부분 매개효과(C.R.=3.255,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직장생활과 삶의 질의 직 효과는 .225, 

간 효과는 .06, 총효과는 .284로 나타났다. 사회  계

와 일자리와 련된 변화가 나타나면서 사회 인 노후

비는 미리 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의 결과, 베이비부머 세 는 직장생활 즉 직무

에 한 만족도와 직장생활을 통한 사회  교류 정도가 

삶의 질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직장생활

을 통한 노후에 한 비는 삶의 질에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 심리 , 신체 , 사회  노후 비에 해 구체

으로 살펴보면, 직장생활은 경제 인 노후 비에는 도

움이 되지 못하고 삶의 질에도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나, 노후생활보장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직장생활 만족도가 노후에 한 두려움

과 막연함으로 인해 비되어지는 심리  노후 비와 베

이비부머 세 를 은퇴로 몰고 가는 사회  환경으로 인

한 사회  노후 비에는 정 인 향을 주어 삶의 질

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건강에 해 

심이 많은 베이비부머 세 는 직장생활로 인한 신체  

노후 비에도 정 인 향을 미쳐 삶의 질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노후 비를 하지 못해

도 삶의 질은 사회 이고 심리 인 노후 비가 간 으

로 향을 더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듯 노후 비는 개인이 소속된 사회나 자연 체계

에 응하기 해 자원을 소비해야 할 상황에 있을 때 문

제해결을 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노후 비에 한 

근은 다양한 차원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노년생활에 소

요되는 자 을 공 ·사 기제를 통하여 장기 으로 비

하거나 노년기 경제  기회구조를 강조하는 동시에 건강

과 인 자본, 가족  사회 계, 여가 등에 하여 포

으로 비할 수 있다.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노

년기를 맞는 베이비부머들은 자신의 노후생활에 상되

는 여러 문제를 극 으로 해결하기 한 비에 한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다. 이는 평생교육 형태의 로그

램을 통해 가능할 수 있겠다.

따라서 베이비부머 세 는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미

래에 한 노후 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로그램이

나 합한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 노년기에 갖추

어야 할 경제  수 에 한 합리 이고 실 가능한 

단에 따라 노후자산을 마련하고, 경제  독립성을 확보

하기 해 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

요한데, 특히 이후에 나타날  다른 뉴실버 세 를 해

서는 경제 인 노후 비에 한 제반 정책과 보장이 마

련되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설문조사가 창원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를 상자로 하 기 때문에 체 

베이비부머 세 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재 창원지

역을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는 기 자료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한편, 환경보다는 개인의 노후 비

정도에 을 맞춰 조사하여 직장생활에서의 근로조건

과 근로환경 등의 부가 정보를 함께 확인하지 못한 은 

다른 요인에 한 향을 보기에는 부족한 한계 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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